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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정된 6-7% 목표는 여전히 '낙관적' - 분석가                                                     

April 11, 2024 |  Beatriz Marie D.Cruz | BusinessWorld 

PHILIPPINE STAR/MICHAEL 
VARCAS  

마르코스 대통령 정부는 분석가들에 따르면 올해 수정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점제하고 신중하게 지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 

 

지난 주 발표된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는 물가 상승, 지정학적 

긴장 및 무역 제약을 인용하여 금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 범위를 이전의 6.5-7.5%에서 6-7%로 낮췄다. 

“우리는 하향 조정이 고려된 경제적 악재(고 인플레이션 및 둔화하는 글로벌 경제)를 고려하여                

목표를 더 타당한 범위로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옥스포드 경제 일본의 경제학자 마코토 츠치야가 

이메일에서 말했다. 
 

그러나 그는 DBCC의 목표 범위가 여전히 올해의 옥스포드 경제의 기준 성장 예측인 5.2%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수정된(DBCC) 목표는 여전히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츠치야씨가 말했다. 

 

Security Bank Corp.의 주요 경제학자 로버트 댄 J. 로세스는 DBCC의 수정된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여러 요소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의 주요 식량인 쌀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3월에도 인플레이션이 연속 두 달째 가속화되어 

3.7%에 이르렀다. 

 

3월에는 쌀의 인플레이션이 24.4%로 속도를 내며 2009년 2월의 24.6% 상승 이후 가장 빠른 증가를 

기록했다. 

경제 자유재단 회장인 칼릭스토 V. 치키암코는 현재 35%의 물가 관세를 최소 10%로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 물가 상승은 필리핀 소비자들이 소비를 더욱 조심스럽게 할 수 있게 하여 GDP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는 Viber 메시지에서 말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 총재 엘리 M. 레몰로나 주씨는 월요일에 인플레이션의 상승 위험이 "더 악화되었다"고 말했으며, 이로 인해 정책 결정자들이 

보다 타격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했다. 

 

BSP는 기본 인플레이션 예측을 올해 3.6%에서 3.8%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위험 조정 인플레이션 예측을 2024년에 이르러서는 이전의                           

3.9%에서 4%로 높였다. 

 

"정부는 성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러면 올해 정부의 적자가 더 커질 것입니다," 츠치야씨가 말했다. 

 

DBCC는 올해 예산 적자 상한선을 이전의 1.39조 페소에서 1.48조 페소로 상향 조정했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올해에는 -5.6%로,                                            

지난해의 -5.1%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수입을 작년 실제 수입인 3.82조 페소에서 11.78% 증가한 4.27조 페소로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23조 페소에서 이번에는                 

5.75조 페소로 지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Cont.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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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전쟁으로 수출업체의 '매우 유동적' 목표                                                                                                 

April 10, 2024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상향 조정된 적자 상한선은 성장 지향적인 지출을 위한 재정 여유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부문의 강력한 성과와                

책임 있는 재정 관리가 필요하며, 부채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로세스씨가 말했습니다. 

 

재무 전문가이자 리더십, 자치, 민주주의 연구소의 사무총장인 지-자 나딘 M. 수자라는 정부가 적자 상한선을 넘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초점은 수입 징수뿐만 아니라 공공 자금의 할당 및 활용 방법을 개선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적자가 높아진 이유 중 일부는 낭비적인 정부              

지출 때문입니다. 이는 예산의 잘못된 우선순위, 약한 계획 및 예산 편성 연계, 그리고 정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부정확한 대상화의 결과입니다," 

그녀는 Viber 메시지에서 말했습니다. 

 
 

수자라씨는 이러한 문제들이 "비전략적이고 후원 중심적인 쇠고기 프로젝트" 및 상승하는 비프로그래밍 할당으로 악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알바이 대표인 호세 마. 클레멘테 S. 살세다는 성장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여지는 비프로그래밍 할당이라고 말했습니다. "DBCC 구성원들이 대출  

수입을 빨리 받거나 여분 자금의 가용성을 증명하거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록 성장에 더 좋습니다," 그는 Viber 메시지에서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4/11/587245/revised-6-7-goal-still-optimistic-analyst/ 

PhilExport President Sergio 
R. Ortiz-Luis Jr.  

필리핀 수출협회(Philexport)에 따르면 올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국가의 수출은 "매우 유동적인" 

성과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PCCI(필리핀상공회의소) 총회에서 기자들에게 말한 오르티즈-루이스 주 Philexport 회장은 "저희 목표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이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만약'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르티즈-루이스는 또한 필리핀 수출 개발 계획(PEDP) 2023-2028에서 설정된 1,434억 달러의 목표는 올해 달성할 수             

없으며, 아마도 2년 후에 달성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hilexport 회장은 2023년에 기록된 1,036억 달러의 총 수출에서 출발하여, 이번 해 PEDP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약 40%              

성장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르티즈는 수출업자들이 현재 연간 기준으로 무역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트렌드가 상승하는지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도 그 목표를 세 달 뒤에 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두 달 후에                    

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르티즈-루이스는 미국과 중국 간 지속되는 무역전쟁이 필리핀으로부터의 수출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예측에 대해, 수입과 수출 모두 약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과 중국 간의 무역은 필리핀 통계청(PSA)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에 거의 4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93.8억                

달러이며, 지난해 수출은 108.6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필리핀과 미국 간의 총 무역은 2023년에 대략 20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미국에서 수입된 상품은 84.1억 달러이며, 미국으로의 수출은                   

115.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Cont. page 3] 

재조정된 6-7% 목표는 여전히 '낙관적' - 분석가                                                     

[Cont. from page 1] 

https://businessmirror.com.ph/author/andreasanj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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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PEDP에서 설정된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오르티즈-루이스는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높다"고 낙관주의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출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토해야 할 규칙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르티즈-루이스는 의류 및 의류                     

수출업자가 수출 대상 국가의 엄격한 요구 사항으로 인해 도로 막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경우에는 의류와 의류 수출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산지 문제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섬유                      

산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서 섬유를 수입하고 중국이 그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출 업체들도 [그들의 제품을] 팔 수 없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지역 내 선호 주의 협정(GSP)이 지체되었습니다. 때때로 한 해 이상이 지나도 아직 갱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마닐라는 이전에 중국의 강제 노동으로 제조된 의류 수출품에 대한 무역 문제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은 특히 신장 지역에서 중국의 강제 노동으로 제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합니다. 

 

“우이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또는 UFLPA로 알려진)은 강제 노동 단속 태스크 포스에게 중국 인민 공화국에서 완전히 또는 일부 제조된 제품의                       

수입 금지를 지원하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 또는 신장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웹사이트가 밝혔습니다. 

 

한편, Philexport 의료 재료, 상품 및 직물 부문 이사인 로버트 영은 특히 유럽 연합(EU)으로부터의 수출 주문을 유지하기 위해 웨어러블 직물 공장을 

건설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요청은 필리핀 의류가 27개 회원 국가로 구성된 EU로 수출될 때 "엄격한" 원산지 규정(ROO) 때문에 12%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기인합니다.           

이 규정은 일반화 우대 협정(GSP) 수혜 국가가 아닌 곳에서 유래된 가치 추가 입력에 대한 한도를 부과합니다. 

 

“그들 [EU]은 필리핀에서 유래된 원단을 사용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리핀이 자신의 원단을 생산해야 한다는 한 방법입니다,”라고 설명한 

것은 필리핀 외국인 구매자 협회(FOBAP)의 회장이자 Philexport 의료 재료, 상품 및 직물 부문 이사인 로버트 영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필리핀에는 현재 직물 산업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따라서 수입해야 합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전문 보기: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3/28/state-built-factory-to-meet-textile-export-demand/) 

DTI, 외국 직접 투자(FDI) 급증에 따라 주요 부문에 더 많은 투자 추진할 예정                                                           

April 11, 2024 |  Irma Isip |  Malaya Business Insight 

과거 몇 년 동안의 수준과 비교하여 최근 3개월간 외국 직접 투자(FDI)의 긍정적인 추세를                   

지적하면서, 무역 산업부(DTI)는 필수 부문과 다른 고성장 산업에 대한 중요한 투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된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의 데이터에 따르면, 1월의 순                      

유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의 4억 7800만 달러에서 8억 9070만 달러로 89.9% 증가했다고                  

DTI가 밝혔습니다. 

 

DTI는 이러한 증가가 제조업, 부동산, 건설, 도매 및 소매업 부문에 대한 투자의 일부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의 FDI 증가는 전년도와의 월간 비교에서 3개월 연속적인 확장을 나타내며, 이전 연도와의 

월간 비교에서 11월에 28% 증가, 12월에 30% 증가한 이후에 이어졌습니다. [Cont. page 4] 

중국 무역전쟁으로 수출업체의 '매우 유동적' 목표                                                                                                 

[Cont. from page 2]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4/10/us-china-trade-war-prompts-exporters-very-fluid-target/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3/28/state-built-factory-to-meet-textile-export-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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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의 급증은 세계 경제 공동체가 필리핀의 경제 잠재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단호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가 나아가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을 더 개선하여 더 많은 외국 투자를 유치할 것을 확고히 하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강화합니다,”라고 DTI 장관인 Alfredo Pascual이 말했습니다. 

 

그는 DTI가 제조업, 부동산, 건설, 도매 및 소매업과 같은 주요 부문에서 국가의 강점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DI의 상승 트렌드는 주로 비주거자의 부채증권 순 투자액이 2023년 1월의 3억 달러에서 8억 2000만 달러로 173.2% 증가한 것으로 이끌어졌습니다.  

 

이익 재투자 또한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며, 9900만 달러로 16.4% 증가했습니다. 

 

이익 재투자를 제외한 순 자본금 투자는 2023년 1월에 9,300만 달러의 순 유입 대비 1,100만 달러의 경미한 유출이 있었지만,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자본 투자는 주로 일본과 미국에서 온 것으로, 필리핀 경제를 위한 전략적 부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발표는 4월 11일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삼국 경제장관 회의 앞서 진행될 것으로, Pascual이 미국 상무부 장관 Gina Raimondo,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Ken Saito와 만나 새로운 무역 및 투자 경로를 탐색하여 비즈니스를 유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news_business/dti-to-pursue-more-investments-in-key-sectors-as-fdis-surge/ 

PEZA, 자체 업체들을 위한 수출 성장률 5% 예상                                                                                 

April  10, 2024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A worker operates the die attach 
machine at a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lant in Manila, 
Dec. 10, 2008. — REUTERS  

필리핀 경제특구청(PEZA)은 나라의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들로부터 올해 5%의 수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 산업의 예상된 회복에 따라 PEZA는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이러한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PEZA의 이사 총괄 테레소 O. 팡가(Tereso O. Panga)는 BusinessWorld에게 전자 및 반도체가 올해에도 수출                  

수익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의 최고 수출품은 IT-BPM(정보 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서비스, 전자 및 반도체, 금속, 그리고 

자동차 제품입니다. 지난 해 반도체가 감소했지만, 이번에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팡가씨는 Viber 메시지에서 말했습니다. 

PEZA는 작년에 그들의 소재지에서의 수출이 637.1억 달러, 즉 전체 수출의 61.5%에 달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수출이 올해 약 670억                  
달러로 5% 성장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IT 서비스의 수출은 PEZA 수출의 주요 기여자 중 하나로, 178.3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생태구역에서 수행된 IT 서비스는 355억 달러로 평가되었던 필리핀의 전체 IT 서비스 수출의 50.2%를 차지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의 수정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최고의 상품 수출은 여전히 전자 제품(419.1억 달러)으로, 이는 산업에서의 출하량이                              
9.2% 감소했더라도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예상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그는 "칩의 글로벌 부족, 제품 수요의 글로벌 감소로 인한 전자 부문의 축소,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 악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중단"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서필리핀해(WPS) 영토 분쟁으로 인한 지역의 경제적 긴장, 그리고 미국 정부의 재고활정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Cont. page 5]  
 

DTI, 외국 직접 투자(FDI) 급증에 따라 주요 부문에 더 많은 투자 추진할 예정                                                           

[Cont. from page 3] 

"녹색 발전, 제조 및 농업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특히 PEZA의 성장 및 일반적인 경제에 기여할 것이며, 현재 업체들로부터의 확장 프로젝트는             

전반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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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리핀해(WPS)는 현재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최근의 지정학적 발전을 바탕으로 미국 기업들의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팡가 씨가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서필리핀해(WPS)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구반구를 위한 제품의 선택적인 확장된 제조 기지로서 필리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필리핀해(WPS) 문제에서 긴장이 고조되었다고 해도 중국으로부터의 외국 직접 투자(FDI)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호주, 한국, EU 및 일본에서는 대통령이 설정한 밀접한 경제적 연결의 일환으로 더 많은 외국 직접 투자(FDI)가 예상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투자 목적지 국가와의 평등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법률의 특정 규정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러한 투자를 더욱                

유치하고 필리핀에 위치시키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올해에는 그가 말하기를, 한국과 인도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약물 경제구역 개발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필리핀-한국 자유무역협정은 필리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기술 중심 기업들이 나라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기술 수출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력 지식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의 인력 기술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농산물 수출을 촉진할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PEZA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는 212개의 소재지 기업을 통해 165억 달러를 수출한 5139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인도에서 의약품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개발 중인 약물 산업단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팡가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물 산업단지를 제조뿐만 아니라 연구 및 개발의 기반으로 보며, 새로운 의약품이 생산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해 초, PEZA는 불라칸과 라구나에 의약품 공원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04/10/587308/peza-projects-5-export-growth-for-its-locators/ 

시기를 언급하며, BSP는 RRR 인하를 조심스럽게 진행합니다.                                                                                                            

April  11, 2024 |  Cai U. Ordinario | BusinessMirror 

Bangko Sentral ng Pilipinas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올해 3분기 초반에도 주요 정책 금리를 인하한다 해도 예비 유지 비율(RRR)을 줄이는              

데에는 열의가 없습니다. 

 

최근 브리핑에서, BSP 총재인 Eli M. Remolona Jr.은 통화위원회가 예비율을 줄이기를 목표로 하지만, 아직 “적절한 

시기”와 이러한 인하가 얼마나 깊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고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예비율은 9.5%로, 이는 지역 기준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앞서 Remolona 총재는 예비율을 

2024년에 인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 https://businessmirror.com.ph/2023/09/29/bsp-keen-on-slashing-

reserve-ratio-in-2024/) 

“우리는 최종적으로 예비율을 줄이고 싶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어떤 시점에서 [통화정책위원회의 다음 회의에서]                   

인상할 것을 희망합니다,” Remolona 총재가 말했습니다. 

 

BSP가 마지막으로 예비율을 인하한 것은 2023년 6월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예비율을 25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줄여서 은행들 사이의 유효한                     

비율을 한 자리수로 낮추었습니다. 이는 "안정된" 국내 유동성과 신용 상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Cont. page 6] 

PEZA, 자체 업체들을 위한 수출 성장률 5% 예상                                                                                 

[Cont. from page 4] 

https://businessmirror.com.ph/2023/09/29/bsp-keen-on-slashing-reserve-ratio-in-2024/
https://businessmirror.com.ph/2023/09/29/bsp-keen-on-slashing-reserve-ratio-in-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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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P가 현재의 12%로 조정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으로 RRR을 200 베이시스 포인트 감소시킨 것이었습니다. 

 

월요일에 통화정책위원회는 BSP의 목표 역외 단기 차입금리(RRP)를 6.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익일예금과 대출 시설에 대한 이자율도 각각 6% 및 7%로 유지됩니다. 

 

Remolona 총재는 2024년 3월에 3.7%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된 이후 MB가 보다 경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MB는 초기 2024년 1월의 3.9%에서 금년의 위험 조정 인플레이션 예측을 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는 데이터가 개선된다면, 통화정책위원회가 최초로 3분기 초반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기에는 분석가들이 BSP가 올해 2분기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임박한 위험은 식품 및 교통 가격입니다. 식품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은 필리핀의 주요                        

식량인 쌀입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4/11/citing-timing-bsp-treads-slowly-on-rrr-cut/ 

필리핀의 수출 및 수입이 2024년 2월에 급증했습니다.                                                                                                                   

April  11, 2024 |  By Manila Standard Business 

2024년 2월, 세계무역 전망이 호전되면서 필리핀의      

수출 및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은 2월에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51억 달러에서 59억 달러로 5.9% 증가했으며,                      

수입은 90억 달러에서 96억 달러로 6.3%                                

증가했습니다. 

 

이는 수출과 수입이 16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을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2월의  

무역적자는 지난해 같은 달의 38.8억 달러에서              

낮은 36.5억 달러로 기록되었습니다. 

 

PSA의 자료에 따르면, 2월의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제품으로, 2.7억 달러에서 26.8% 증가한                     

34.2억 달러였습니다. 코코넛 오일 수출은 116.5억                

달러로 62% 급증했으며, 신선한 바나나 판매는                 

10.2억 달러로 21% 증가했습니다. 

Source: https://manilastandard.net/business/314434650/ph-exports-imports-surged-in-february-2024.html 

시기를 언급하며, BSP는 RRR 인하를 조심스럽게 진행합니다.                                                                                                            

[Cont. from pag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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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OMING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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